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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폐비닐 분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성별 여 나이 70세 직종 폐비닐 재생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강○○은 1998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강○○은 66세 때인 2000년 6월부터 폐비닐 재생업체인

우창산업에 입사하여 폐비닐 분류작업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 본인이 담당한 작업은 외부

에서 가져온 폐비닐에 붙은 테이프와 재생할 폴리에스터 비닐을 손으로 분리하는 것이었

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였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은 모두 합해 1시간이었다. 상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좁은 사업장내에서 폐비닐의 분

리공정과 가공공정이 같이 공존해서 악취와 분진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실제 조사에

서도 작업현장에서 재생 기계 가동시 매연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정도였으며 적지 않은

양의 검댕이 기계 배연구 근처 벽체에 묻어있었다. 본인의 작업위치는 근로자 중 기계와

가까운 가장 안쪽에 배치되었으며 배연구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현장에는 호흡기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고 창문을 여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환기장치는 없었다. 특히

겨울엔 문을 닫고 작업하므로 유해가스가 배출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상기 근로자는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 30대에 결

핵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완치된 적이 있다. 97년 7월 호흡곤란 등으로 C병

원에 내원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4일 밤 야간에 숨

이 차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2006년 1월 7일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소견상 중등도 중증 폐쇄성 기도질환 소견을 보였다.

4. 결론: 근로자 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① 상기 근로자가 61세 때인 1997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진단하에

사업장 근무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던 상태로,

② 1994년부터 3년간의 청소작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2000년부터 6년간의 폐비닐 분류작업 중 폴리에틸렌 재생으로 흄이나 분진에 노

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④ 2004년 3월 이후 폴리에틸렌 가공작업으로 인해 노출되었으나 간헐적 치료

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경과와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비닐 재생 작업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

었다.


